
유럽 땅을 밟으시던 선생님의 심정

작성일: 2011. 3. 3. (목) 새벽 4:45~5:30 

작성자: 주이랑 

[ 독일에 계신 목사님 집을 방문하여 

선생님께서 독일에서 남기신 여러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선생님은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을 안고 계신 듯하였고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후 수요예배 때 선생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기록했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뜨거운 심정의 불길이 임하고 

눈물 어린 네 마음을 붓 삼아 역사를 남기노니 

내 사랑아, 나의 말을 사랑으로 기록하여라. 

찬바람이 불어오는 차디찬 겨울 어느 날

네 선생 홀몸으로 이 땅을 밟았다. 

그 마음은 천근만근 온 지구를 담고 있는 듯했고 

그 마음을 찢고 찢는 무서운 칼바람이 차갑기만 했

다. 

나의 뜻에 따라 발길 따라 

그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고 민족을 떠나고 

머나먼 이국땅에 첫발을 내딛으니

구름같이 많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그는 또다시 혼자, 

홀로 외로이 역사의 길 앞에 서 있었노라. 

아름다운 나의 성전들은 거대한 성벽을 이루어 

저리도 웅장하게 신비하게 서 있는데, 

내 심정 알고 그 문을 열어 

내 보낸 자 너희 선생 맞아줄 자 그 누구랴. 

차디찬 바람만큼이나 내게도, 내 보낸 자에게도 

냉랭히 대하는 그들의 마음 마음에 

내 도리어 민망함과 미안함에 눈물만 뚝뚝 지었노

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내 심정을 너는 아느냐.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보다 더 무거웠던 

인류의 죄 짐을 지고 한 발자국씩 내딛던 

내 심정을 아느냐. 

나를 바라보는 숱한 눈망울들, 

그리고 그 입에서 쏟아져 내리는

무서운 욕설, 질타, 그리고 무심한 표정까지... 

내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인류 앞에 부끄러움도 잊은 채 

모든 것을 내어 보이며 가냘프게 애처롭게 걸어가

건만

내가 사랑한 자, 또 날 사랑한다 말하던 자들은

도리어 내 등 뒤에서 더 참담한 말의 칼을 꽂더구

나. 

그럼에도 내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역사의 길, 구원의 그 길은

그 누가 아닌 나 예수가 홀로 

핏방울을 아로새기며 한 걸음씩 내어야 하는 

나의 길이기 때문이었다. 

너희 선생, 

역사의 파도를 타고 내 발길 따라 

머나먼 타국 땅에 도착하여 

민족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역사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그 날처럼

그리 애처롭게 가냘프게 

한걸음씩 쉬지 않고 역사의 길을 내었노라. 

늘 고향 땅을 바라보며 홀로 눈물짓건만

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요, 

사탄의 폭격이 가해지는 사랑하는 섭리사,

사랑하는 신부들 함께 지켜주지 못하고 

나 예수의 발길 따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선생의 너희를 향한 사랑이리라. 

내 보낸 자 너희 선생은 

머리 둘 곳 없이 마음 둘 곳 없이 

오직 너희를 향한 걱정, 사랑으로 

하릴없이 나에게 간구하면서도

혹여 그 곁을 지키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듣고 걱정할까 싶어 

신음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의 마음 그 누가 알았으랴.

역사의 때가 되어 여호와는 

이미 심판의 칼날을 내리쳤는데, 

그 무거운 신의 팔을 붙잡고 

가냘프게 기도하던 그의 모습, 

내 홀로 눈물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던 그날 밤

나의 모습과 닮았구나. 

내 사랑아, 

그가 나의 옛 성전, 이 유럽 땅을 거닐며 

한 생명 한 생명 직접 씨를 뿌린 것은

내게 너희 민족을 더욱 지켜 달라는 간절함이었다. 

구름같이 많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 달라는 간구함이었다. 

그리고 나와 내 제자들이 이룩한 이 땅이 

매몰차게 무너졌을 때 느낀 내 심정을 

그도 느끼며 척박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심정의 핏방울로 

나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함이었다. 

그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그와 함께하는 나의 숨결이요 

여호와 내 아버지의 동행일지니,

그가 가는 곳마다 신의 뜻과 표적이 함께하고 

그는 그것을 믿음 삼고 희망 삼아 

그리 또다시 눈물의 씨앗을 뿌렸노라. 

(주님, 선생님께서 눈물로 뿌리신 씨앗의 열매가 

지금은 작지만 훗날 분명 

유럽 가운데 창대하게 일어나겠죠?)

그럼, 물론이다. 

지금은 오만함에 콧대 높은 이들이 

네 민족 네 나라 가운데 모여들어 

정중하게 겸손하게 역사의 길을 배울 게다. 

내 축복이 함께하는 민족 가운데 

구름같이 많은 자들이 모여들어 

나 예수를 보고자 할 것이요, 

내 보낸 자를 보고자 할 것이요, 

도적같이 재림의 그날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였음을 깨닫고 

또다시 눈물을 흘릴게다. 

선생이 밟은 땅마다 내 축복의 축복을 더했나니 

그가 간 발걸음은 역사의 길이 되어

수많은 자들이 그의 심정을 배우고자 모여들게다. 

사랑하는 자, 진정 나와 그를 사랑하는 자, 

그는 그가 밟은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더 깊고도 은밀한 심정의 속이야기 마음으로 들을 

게지. 

사랑한다, 내 신부여! 

네가 느낀 선생의 그 심정 잊지 말아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심정일지니 

너는 그 심정으로 일어나 

네 눈물을 거두고 네 선생과 같이 

희망으로 씨앗을 뿌리어라. 

나의 심정을 소유한 자, 

그의 발걸음은 신의 발걸음이 되어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 

구원과 사랑으로 찬란한 역사를 남기니라. 

- 네 심정의 붓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